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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마르 결장' 브라질, 모로코와 1-1 비겨…스코틀랜드는 승전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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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AP/뉴시스]브라질 비니시우스, 모로코전 동점골. 2026.06.13.

[과달라하라(멕시코)=뉴시스]안경남 기자 =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최다 우승국(5회)' 브라질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판에서 '아프리카 강호' 모로코와 승부를 내지 못했다.

브라질은 14일(한국 시간) 미국 뉴욕의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치른 대회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모로코와 1-1로 비겼다.

이로써 두 팀은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지며, 아이티를 꺾은 스코틀랜드(승점 3)에 이어 조 2위에 자리했다.

브라질은 랭킹 6위고, 모로코는 7위다.

2002 한일 대회 이후 24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도전하는 브라질은 첫 경기 승리를 놓치며 무겁게 발을 내디뎠다.

삼바군단을 지휘하는 세계적인 명장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지도자로서 월드컵 첫 승을 다음으로 미뤘다.

대회 전 종아리 부상으로 회복 중인 브라질 에이스 네이마르는 이날 결장했다.



[뉴욕=AP/뉴시스]모로코, 브라질 상대로 선제골. 2026.06.13

4년 전 카타르 대회에서 4강 신화를 쓴 모로코는 첫 경기에서 우승 후보 브라질과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또 한번 이변을 예고했

다.

모로코가 선제골로 균형을 깼다.

강한 압박과 역습으로 브라질 수비를 노린 모로코는 전반 21분 라힘 디아즈의 기막힌 패스를 브이스마엘 사이바라가 잡아 골

키퍼 키를 넘기는 오른발 슛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브라질은 전반 32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동점골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패스를 받은 뒤 상대 왼쪽 지역을 돌파해 오른발 강슛으로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후 추가골을 노린 브라질은 모로코 수문장 야신 부누 골키퍼 선방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뉴욕=AP/뉴시스]모로코, 브라질 상대로 선제골. 2026.06.13.

브라질은 후반에 파비뉴, 다닐루를 투입하며 변화를 줬다.

하지만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후반 15분에는 마테우스 쿠냐까지 내보냈다.

브라질 골 운은 좀처럼 따르지 않았다. 후반 32분과 37분에는 하피냐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쳤다.

모로코도 역습으로 결승골을 노렸지만, 브라질 알리송 골키퍼를 더는 넘지 못했다．

같은 조의 스코틀랜드는 미국 보스턴 스타디움에서 치른 아이티와의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1-0 신승을 거뒀다.

승점 3점을 챙긴 스코틀랜드는 조 선두에 올랐다.



[보스턴=AP/뉴시스]스코틀랜드, 월드컵서 아이티에 1-0 승리. 2026.06.13.

1990년 프랑스 대회 이후 28년 만에 본선에 오른 스코틀랜드는 1990년 이탈리아 대회 조별리그 2차전 스웨덴전(2-1 승) 이

후 36년 만에 승전고를 울렸다.

1972년 서독 대회 이후 52년 만에 월드컵 무대를 밟은 아이티는 첫 경기에서 패배를 맛봤다.

승부는 전반 28분에 갈렸다.

체 애덤스의 슈팅이 골키퍼 맞고 흐르자 존 맥긴이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31세 238일의 나이인 맥긴은 이날 득점으로 1982년 스페인 대회 케니 달글리시(31세 103일)를 제치고 스코틀랜드 대표팀

최고령 득점자가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 > 북중미월드컵_국외
	'네이마르 결장' 브라질, 모로코와 1-1 비겨…스코틀랜드는 승전고(종합)

